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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가 급변하는 미래 사회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지 

불과 수개월 밖에는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학술 연구물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2021 년 5 월 현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검색결과, 

출판된 국내 학술 논문의 무려 785편의 제목에 ‘포스트 코로나’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전세계를 대혼란 속에 빠뜨린 팬데믹(pandemic)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각계 각층에 미칠 변화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영어교육 분야 역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분석과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해볼 시점이 되었다.    

사실상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위기가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사교육의 주범으로서 십 수년간 비난을 받아오며 초중고 영어 교과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대폭 감소되었고, 이후 영어 절대 평가제 실시 등의 정책적인 

영어교육 약화, 그 밖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임용 축소,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외국어 학습 대체 위협, 그리고 이번 COVID-19 로 인한 언택트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직면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21 세기초 

급성장하였던 학문으로서의 영어교육은 20년만에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55 년간 부단하게 성장하며 중흥기를 누려왔던 한국영어교육학회의 역사(Y. 

Kim & H. Kim, 2015)를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최초로 맞게 되는 시련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영어교육의 문제만은 아니다. 상당부분은 인문학의 

쇠퇴, 디지털 사회의 도래, 정부 정책 방향, 경제의 침체, 인구 문제 등 국내외 사회 

전반의 변화와 맞물려 다른 학문 분야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외부 

환경의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영어교육의 학계와 

교육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변화된 사회에 대한 인식, 현재 영어교육에서 

해결하지 못한 오랜 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미래 사회의 도전에 대응할 

장기적인 체질 변환을 위해 영어교육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도리어 첨단 기술과 교육의 미래를 무조건 연결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교육 현안이 무시되고, 실체 없는 허상을 좆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Lee, 2017).  

그러나, 많은 연구(Yeo, 2020; Lee, 2020; Lee, Jung, & Jung, 2021; Hwang, 2020)에서 

예측하는 것과 같이 영어교육의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회 변화,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언택트 교육 확장 등의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고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특히 이에 따른 교육과정 및 평가, 그리고 학습 

관리 및 교수법 등의 변화도 뒤따를 것으로 판단된다(Hwang, 2020). 따라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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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영어교육의 모형 구축, 영어교육의 연구 어젠다(agenda) 

발굴 등,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참여자인 인간의 행동 방식과 사고 체계가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사회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은 지난 수 십 년간 많은 연구를 통해 설명되어왔다(Hall, 2002; Ito 

et al., 2010; Kim & Lee, 2018; Kress, 2003). 특히 언어 학습에서 이러한 학습자의 언어 

행동과 사고의 변화는 두드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21 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된 인간의 언어생활과 지식의 속성, 학습 방식 등 영어교육을 

둘러싼 달라진 사회 현상을 되짚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영어교육이 당면한 핵심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어교육자인 우리가 해야할 역할과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교육적, 연구적 측면의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2.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된 사회 현상과 외국어 교육적 고찰 

 

2.1. 네 가지 언어 영역의 변화  

 

우리는 과거 20 년전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달라진 언어생활을 하고 있다. 

21 세기에 들어오면서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많은 학자들은 

온라인 언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Androutsopoulos, 2011). 일찍이 

Warschauer(1999)는 ‘electronic literacy’로, Crystal(2006, 2011)은 ‘Netspeak’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언어적·사회적·문화적 고유성을 지적한 바 있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이라는 개념은 지난 

십 수년간 컴퓨터보조언어학습(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CALL)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술 주제였으며, 독특한 온라인 언어 속성에 대한 해석과 

외국어 교육적인 가능성을 왕성하게 탐색해왔다(Androutsopoulos, 2011; Baron, 2008; 

Herring, 2004; Levy & Stockwell, 2007; Nguyen, 2008; Thorne, 2003).  

그러나 이때까지도 우리의 자연 언어와 컴퓨터 언어는 분리가 되어 연구되었고, 

대부분 독립적인 두 개의 모드 간의 차이와 상호보완적인 교육 효과에 주로 

주목해왔으며, 인간 언어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Kress(2003)의 “Literacy in New Media”와 The New London Group(1996)의 

Multiliteracy Pedagogy연구 등에서 인간 언어의 혁명적인 변화, 특히 multimodality와 

인간의 메시지 전달 방식과 언어적 사고 체계의 변화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Boyd 와 Ellison(2008) 연구 등에서 대두된 ‘social network,’ El-

Hussein과 Cronje(2010) 연구 ‘mobile learning’의 정의 등, 기술에 의한 언어의 변화가 

있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통찰력있는 연구들은 수 세기를 이어온 인간의 언어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SNS와 모바일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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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으로 CMC 의 동시성과 비동시성의 경계가 무너지고, 최근 팬데믹 이후에는 

대면·비대면의 구별 또한 모호하여 컴퓨터를 통한 소통과 전통적인 의사소통 간의 

차이를 분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 결과 종전의 언어의 4 기능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독립적인 특성이 

사라지고, 변형과 결합을 통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성격의 언어로 진화하고 있다. 

인간의 말하기는 구두 소통(oral communication)의 비율이 현저히 줄고, 문자 소통인 

이른바 ‘톡하기’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듣기는 하나의 분리된 언어 영역으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졌다. 단독 듣기보다는 영상을 보면서 듣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면대 면으로 실시간으로 듣기보다 비 동시적인 녹음 파일의 재생이 

압도적이다. 이 때문에 말하기 듣기의 고유한 특성이었던 즉흥성, 동시성, 소멸성이 

축소되고, 대신 문자 언어인 읽기, 쓰기와 유사한 비동시성, 영구성의 속성을 갖게 

되었다. 즉 말하기듣기 라는 구어 언어 영역의 고유성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해진 듯 

하다.  

문자 영역인 읽기와 쓰기의 변화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우선 인간은 과거보다 

텍스트를 읽는 양이 현격히 줄어들었고, 이미지나 영상으로 저자의 메시지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 읽기의 속성이 싱글 모드인 텍스트 읽기 대신, 멀티 모드인 ‘보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젊은 세대의 보편적인 학습스타일은 문서나 책보다는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보는 것으로 변했다 해도 무방하다. 

Kress(2003)와 그가 속해있는 The New London Group(1996)에서 최초로 주목한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y) 혹은 다중모드 리터러시(multimodal literacy)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보편적인 신 문해력(new literacy)으로서, 전통적인 텍스트 

기반 리터러시의 개념을 대체해가고 있다.  

전통적 작문은 가장 위태로운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손 필기 위주의 편지, 노트 

필기, 보고서 작성 등은 대부분 타이핑으로 변화하였고, PC 기반 타이핑 또한 

스마트폰 기반 타이핑인 이른바 ‘찍기’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길고 비중 있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 방식은 대개 학교 수업에서만 

존재하며, 현실은 짧고 간단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혼합하여 사고를 구체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Kim & Lee, 2018). 아마도 이렇게 스마트폰의 키보드를 찍는 것이 

일반 성인의 쓰기 활동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글에는 

문자와 이미지 외에도 기호, 생략, 하이퍼링크, 동영상이 혼재되어 있으며, 정보 

전달의 대부분은 링크와 타인의 글 소위 ‘펌(feed)’ 혹은 ‘복붙(copy and paste)’ 등이 

잦아 자신의 고유한 생각이나 순수한 주장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크게 달라진 언어영역의 속성 및 언어 생활에 대하여 외국어교육의 

관점에서의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토대로 

하여 미래 영어교육이 가야할 방향을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언어의 4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분리하여 지도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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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의사소통과 문자 의사소통의 비중과 모드는 어떻게 

조정해야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읽기 목적, 내용 및 장르) 

 어떻게 읽도록 해야 하는가? (읽기 정확성과 유창성, 읽기 전략, 

메타인지) 

 무슨 내용을 왜 써야 하는가? (쓰기 목적, 작문 내용 및 스타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작문 방식, 작문 도구 매체, 글 구성방식) 

 외국어 학습에서 뉴 리터러시를 어떻게 정의하고 훈련할 것인가? 

 

이러한 논의는 교육계와 학계 모두에서 좀 더 공론화되고 연구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영어교육에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2.2. 지식 습득의 변화된 양상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학습에 있어서 구성주의 이론이 보편화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의 대상으로 정의하였던 지식의 개념도 크게 

변화하였다. 과거의 지식은 권위를 인정받은 자에 의해 생성된 고정화된 진리였던 

반면, 현재의 지식은 탈권위적이고 가변적이며 가치가 상대적이다(H. Kim, 2021a; 

Choi, 2008). H. Kim(2021a)은  Table1과 같이 전통적인 지식과 변화된 현재의 지식 

범위 및 습득 양상을 비교하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움의 대상으로 여기던 지식의 

특성은 좌측에 나열 되어있으며, 현대인이 습득하고자 하는 지식의 특성은 우측에 

해당한다. 요약해보면 과거 전통적인 지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철학적이고 

심층적이며 영속성이 있는 제한적인 분량의 문서였다. 또한, 이 지식을 배우는 

주체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으로 권위 있는 타인으로부터 지식을 전수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지식은 마땅히 체계적으로 배울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실 혹은 진리로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주로 습득하고자 하는 지식의 범위와 양상은 사뭇 다르다. 

물론 전통적으로 이어온 지식(knowledge)의 본질적 속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정보(information)와의 경계선이 모호해졌다. 과거에 비해 실증적이고, 단편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누구나 생성해낼 수 있어 그 범위와 양은 

무한대이며, 생성과 소멸의 속도도 빨라졌다. 지식은 개방적이고 접근성이 높으며, 

개별적 내적 흥미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체계성이나 중요도를 

결정하기 어렵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의 지식은 과거처럼 배우고 암기숙달을 하는 

고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검색하고, 생성하고, 구성하여 내재화 가능한 

개인적이고, 평등한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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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d Demand for Knowledge  

Past Present 

Conceptual, abstract Factual, concrete 

Profound Concise 

General, external Individual, internal 

Timeless, permanent Timely, adjustable 

Convention, authority-based Interest, needs-based 

Source: Kim, H. (2021a). Digital learning‒Change of education ecology system. In J. Kim, Y. Kim, H. 
Kim, H. Kim, K. Ma, H. Park, H., … M. Lee (Eds.), Live in the digital age (pp.151-182). Paju: Korea 
Academic Information. 

 

이러한 변화된 지식의 가치 관점에서 볼 때 현대인이 습득하고자 하는 외국어 

지식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외국어 교육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 따라 학습 대상이 될 외국어 지식은 대체로, 첫째, 학습자가 필요를 

느끼는 실용적인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외국어 교육 지식은 

권위적인 커리큘럼에서 이미 지정해 놓은 원칙에 근거하여 제시되어왔다. 과연 

필요가 있는 지식인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고려된 바가 없었다. 둘째, 

학습내용의 제시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시의적이며 단편적인 지식을 선호한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실제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교과서나 학습 교재가 과연 이러한 

것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어 교육을 위한 강의 역시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부합하는지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식에 대한 접근방식이 개방적이고, 개별화 

되어야한다.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교재와 제한된 지식을 일방향적으로 전달받는 

현재의 교육방식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지식 변화와 커다란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듀테크 사회의 지식 전달을 위한 보다 평등한 방식의 플랫폼 설계 등 

교수학습 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2.3. 학습패러다임의 변화 

 

테크놀로지의 변천사와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는 깊은 관련성이 있다. 본격적인 

디지털학습생태계를 국가적 전략적으로 제안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 비교적 

최근이다(Kim et al.,2014) 외국어 교육에서 논의된 새로운 학습 환경과 학습 유형의 

변화 등 디지털 외국어 학습 생태계의 속성을 설명할 키워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러닝(mobile learning) 혹은 모바일보조언어학습(mobile-assisted language 

learning, MALL)이다(Chinnery, 2006; Traxler, 2010). 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대표되는 MALL은 그 기술적 특성에 따라 독특한 언어 학습의 양상을 보인다. 언제 

어디서나 시공의 개념이 없는 학습으로 ‘이동성(mobility)’이 강조된다. Kukul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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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lme과 Shield(2008)는 기존의 CALL과는 다른 특성으로 지속성, 개별성, 맥락성 

등을 강조하였다.  

둘째, 무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이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학습은 주로 

고정된 커리큘럼 하에 정형화된 시기, 기간 수업방식이 정해져 있다. 영어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권위있는 전문가에 의해 체계화된 커리큘럼에 따라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앞서서 설명한 지식의 변화된 

개념과 모바일 러닝 등 변화된 학습패러다임은 점차적으로 형식이 없는 학습을 

선호하고 있다. 학습자가 원하는 요구와 목적에 맞추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개별적인 영어학습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같은 

공식적 교육기관에서는 완전한 비정형과 정형화된 교육사이에서 비형식 교육(non-

formal education)이 제시되기도 한다(Eshach, 2007). Kwon(2015)은 개별 MALL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비형식학습(non-formal learning)이 대학 

영어교육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최근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1의 운영방식을 들 수 있다.  

셋째, 개별화 학습(individualized learning)과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이다. 

21 세기 디지털 사회에 개인 혹은 개인화(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초개인화라는 용어로 확장되고 있음)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 학습 키워드이다. 

2000년대 이후 외국어 학습에서도 개인차 혹은 학습자요인에 대해 더욱 주목하기 

시작하였다(Dörnyei & Skehan, 2003; Ehrman, Leaver, & Oxford, 2003). 

제 2언어습득에서 개별화 학습에 특별히 주목한 것은 역시 테크놀로지 결합 학습 

환경에서 였다(Chapelle, 2009).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 요인에 따라 교수 학습과 

개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반면 사회적 학습은 

개인으로서의 내가 참여하는 사회적·문화적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말한다. 최근에는 SNS 를 통한 상호작용이 빈번한 만큼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된 언어 습득, 언어 지식 학습 등 이 주로 논의되어왔다(Harrison & Thomas, 2009). 

학습이 주로 지정된 학교와 교사에 의해 주도되고 이루어져왔지만 이제는 학습자 

스스로 맺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학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새로운 학습패러다임을 토대로 21세기 학습자의 외국어 지식 

습득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미래 영어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자료 활용의 종류와 제공 방식: 강의 영상, 실제적 자료, 

실시간/비실시간, 개방형 플랫폼 여부, 개별화를 위한 분류 방식 등  

 학습자 중심성: 교과, 교수 선택, 학습 내용, 방법, 시간의 선택 여부 

 비정형성: 학습 자율성 허용 여부, 교수자의 역할(상담, 코칭, 

학습촉진 조력(facilitation)  

 
1 Minerva School https://www.minerva.kgi.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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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화: 학습자 요인별 데이터 관리, 개별 피드백, 개별화 평가 방식 

 사회적 학습: 상호작용 기회, 협동학습, 사회적 교류를 통한 외국어 

학습 기회 제공  

 

새로운 외국어 교육과정, 영어교육 연구 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된 지식 개념과 

학습 패러다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포스트 코로나 영어교육의 핵심 도전 과제들  

 

3.1. 영어교육자와 영어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정립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개념과 영역은 매우 다양하지만 교육적인 

시각에서는 단지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기술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 아닌 

21 세기의 핵심역량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뉴 리터러시 ,  미디어 

리터러시로도 불리우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수 백 년 간 이어졌던 문해력(literacy)의 

개념이 확장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문해력에서 말하는 ‘읽기(reading 

skill)’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있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스와 포맷의  

 

FIGURE 1 

Changed Concept of Literacy from Language Learning Perspective  

Source: Kim, H. (2021a). Digital learning‒Change of education ecology system. In J. Kim, Y. Kim, H. 
Kim, H. Kim, K. Ma, H. Park, H., … M. Lee (Eds.), Live in the digital age (pp.151-182). Paju: Korea 
Academic Information. 

 

 
2 http://digitalliterac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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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습득하는 능력(혹은 기술)”(Kim, 

2021a, p.169, Figure 1 참조)에 해당한다. 한편 과거의 쓰기(writing skills)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하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식을 생산하고, 

수정·보완하고, 재구성하는 능력”(Kim, 2021a, p.169)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과 영역을 요약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학습활동으로 도식화해보면 Figure 2와 같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 가능하다.  

 

FIGURE 2. 

Five Domains of L2 Digital Literacy 

Source: Kim, H. (2021a). Digital learning‒Change of education ecology system. In J. Kim, Y. Kim,  
H. Kim, H. Kim, K. Ma, H. Park, H., … M. Lee (Eds.), Live in the digital age (pp.151-182). Paju: 
Korea Academic Information.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업 원리를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구성주의(constructivism) 관점의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미래 핵심역량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멀티리터러시 개념이 적용된 외국어교육에 대입하여 

단계별로 지도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6 Heyoung Kim 

The Future Direction and Challenges of English Education in the Post-COVID-19 Era 

 
디지털 리터러시 발달을 위한 외국어 단계별 지도 원칙 
 
1. 디지털 기반 외국어학습 자료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 입력(구두, 문자, 
기타 멀티모드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실제 영어에 친숙해지도록 
지원한다.  

2. 학습자에게 적합한 내용과 수준의 디지털 언어자료를 스스로 선택하고, 핵심 사항을 
파악하여, 원하는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검색 능력, 비판적 평가 능력, 필요한 이해 
전략 등을 길러준다.  

3. 온라인 상의 다양한 영어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내하여(교사 학생 간, 학생들 
간, 학생과 영어 커뮤니티 간, 테크놀로지와 학습자간) 언어적, 문화적 
상호작용능력을 향상시킨다. 

4. 테크놀로지와 웹 자원을 영어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 및 생산 기술을 
길러준다(외국어 키보드, 사전, 녹음, 학습용 애플리케이션, 코퍼스 데이터, 각종 
디지털 자료,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등의 활용). 

5.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과제, 발표(ex.디지털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등의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외국어 수업 내용에 포함하여 학습자의 총체적인 언어 역량과 
을 향상시킨다  

 

위의 영어수업내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지도 원리를 보면 기술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아니라, 제 2언어습득 이론에 근거한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단순한 기술활용능력으로 분리하려는 

현재의 교육과정의 방향은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외국어 교육의 

핵심역량으로 개념 정립하고, 이에 맞는 지도 원리가 수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인공지능교육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는 사람과 유사한 능력을 가지도록 고안된 최신 

프로그램 기술로 앞서 소개한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설명하는 테크놀로지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 수 있다(Kim, 2021b). AI 는 언어 자료, 의사소통, 학습보조 

프로그램, 언어 혹은 학습자 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그 외국어교육 분야의 영향력은 훨씬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2019년 12월 AI 국가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3
. 이 전략에 따르면 초중고 코딩 교육의 

의무화는 물론, 2020년도부터 사범대 교직 과목 신설 의무화 및 관련 전공과목에 SW 

AI 관련 내용과 융합 전공이 신설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영어 교과에 있어서도 영어학습관련 AI 챗봇과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활용 및 

개발(Kim et al., 2021; Lee, 2020) 능력을 기르고, 교사와 학습자의 AI 기초지식 및 

외국어 수업 활용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 수업 사례 등의 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 
156366736 

http://www.korea.kr/


English Teaching, Vol. 76, Supplement 1, Autumn 2021, pp. 87-105 97 

©  2021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KATE) 

3.2. 디지털 학습생태계에서의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 모형 발굴 

 

Hwang(2020)에 따르면, 포스트코로나 교육에 대한 두가지 해석 방식이 있는데, 

첫번째는 재난 대응으로서의 교육이며, 두번째는 에듀테크 일상화로서의 

교육이라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장기적인 미래사회를 바라보는 두번째 

해석을 따라 영어교육의 도전 과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COVID-19 팬데믹을 통하여 

과거 소수의 교육자에 의해서만 선택되던 온라인 수업이 전면 시행되고, 모든 교육 

참여자는 이를 직접 주관하며 상당히 장기간 체험하게 되었다. 2020년에는 지금까지 

초중고 공교육에서는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었던 학습운영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즉 EBS 온라인클래스룸, e-학습터)을 일시에 대부분의 학교에 

적용하게 되었으며, 모든 교사는 비대면 수업을 위한 강의 영상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는 실로 놀라운 변화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기 어려운 에듀테크의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교육을 부분적으로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이른바 K-에듀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공언하였다(Lee, 2020).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021 년 1 월에는 “K-에듀 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부록 1 참조)
4
.  

인프라와 국가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변화는 서서히 그 수업방식과 교사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최근 여러 조사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Lee, 

2020). 최근 코로나 비대면 교육에 관한 교사 인식 연구 논문을 보면, 첫째,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저항감은 예상보다 낮고, 신기술에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Kim, 2020; Lee, 2020; Oh, 2021). 교사들은 갑작스런 

비대면 교육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충을 경험하였지만(Choi & Choi, 2021; Park & 

Choi, 2020), 불가피한 ‘뉴 노멀’에 대해 수용하고 미래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습자와 학부모의 경우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여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이나 학습 성취나 참여 태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Kang & Nam, 2021).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학생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학습의 주도성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학습 주도성은 만족도나 학습 

효능감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Choi, 2020). 뿐만 아니라 

Han과 Lee(2021)의 연구에서, 온라인 교육에서의 교사 역할의 중요도에 대해서 4-

6 학년 조사대상 초등학생들은 학습 안내자, 학습활동 관리자, 기술 지원자, 교수 

설계자, 학습활동 조력자 순으로 인식하였으며, 평가자나 학습내용 전달자는 가장 

후 순위인 것으로 드러나, 코로나 상황의 온라인 교육이 학생들의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4 학술정보원 http://www.keris.or.kr 전자신문 2020.12.29일자 기사 https://www.etnews.com/202 
0122900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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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학습생태계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며 

무엇을 검토하고 대비하여야 되는가? Hwang(2020)는 에듀테크의 일상화로 변화할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학습 생태계에서 세가지 영역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수업의 형태 변화와 질 관리의 과제이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는 전통적 방식의 

오프라인 강의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온라인 강의 활용이 병행될 것이며, 

수업 내에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테크놀러지의 활용이 활성화 될 것이다. 따라서 

영어 수업의 기존 강의를 단지 온라인으로 변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효과적인 영어수업을 위한 플립 러닝 모형 등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서 

제 2언어습득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효과적인 교과 모형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환된 수업의 질이 기존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어야만 전환의 의미가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 

할 때 부족할 수 있는 실습, 상호작용, 면대면 등의 부분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상호작용과 언어 실습이 병행되어야 할 외국어 수업에 합당한 플립드 러닝 

모형은 타 교과와 별도로 연구되고 제안되어야 한다(Kim, 2018).  

둘째, 교육과정의 재설계이다. 학습운영시스템이 2023년 예정한 대로 AI 임베딩 

통합 플랫폼이 학교에 적용된다면 현재의 교육과정은 현재보다 학습자 맞춤형, 

개인화, 유연성이 있는 형태로 개선이 가능하다. 학습자의 요인, 성취도, 평가 결과 

등이 빅데이터로 축적되어 분석되고, AI 알고리즘으로 학습자 문제점 진단과 학습 

콘텐츠 추천 등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외부 클라우드를 통한 교과서 외의 학습 

콘텐츠의 유입이 교과서 중심의 교육과정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강의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외부 콘텐츠 학습 활용, 교과 선택제에서 교외 재직중인 

교사의 과목의 수강 인정 등 교육과정의 유연성 혹은 비정형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영어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영어능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 중심 

평가, 학습자 요인 진단 및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때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선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교과서 외 학습콘텐츠의 내용 및 활용 방식, 

교과 선택제에 따른 새로운 교과목의 개발 등 학습자 요구와 흥미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셋째, 수업 내용의 변화이다. 매체의 변화는 사고 내용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교육 내용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Hwang, 

2020). 예를 들어 영어교육의 경우, 원어민 대신 음성인식, 음성 합성을 이용한 AI 

챗봇과의 말하기 대화나 자동번역기를 활용한 쓰기 작문, SNS에 이미지가 섞인 비 

문법적인 텍스트 등이 기존의 언어 입력이나 출력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학습 

내용으로 수용할 것인지 등이다. 이미 2장에서 다룬 바대로 언어의 4영역, 지식 및 

학습의 개념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학습할 대상의 내용과 실체 역시 달라져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영어교육 과정에서 제시해왔던 학습 요소와 수업 시간에 교사가 

강조해왔던 주요 학습내용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세번째 

과제인 영어교육의 정상화 노력과도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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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어교육의 정상화 노력: 역량기반교육과정의로의 전환  

 

마지막으로 교육 변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도전 과제는 영어교육의 

정상화이다. 이는 수 십년 간 우리나라 영어교육 참여자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해결해내지 못한 숙원 과제들이다. 그간 우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영어교육의 

문제를 입시 제도, 제한된 수업 시수, 과밀 학급 등 외적, 환경적인 원인으로 돌리고 

외면해왔다. 그러나 에듀테크가 일상이 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러한 외적인 

문제가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따라서 뉴 노멀 시대는 영어교육을 정상으로 

되돌리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이에 앞선 두가지 과제보다 더욱 중요한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더 나은 교육(Lee, 2017)”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성취 목표와 성취 평가가 불일치하는 우리의 영어교육과정의 모순은 

과감히 개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교과서와 내신 체제는 학습자의 성취 목표 

도달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세운 성취 기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개인적인 영어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을 통해 발달시키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논리적인 교육 과정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능력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지 여부는 

학습자 영어능력 평가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내신체제에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교과서 위주의 지식 암기 학습 평가는 개인의 성취 수준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새로운 학습운영시스템이 도입되면, 학생 

데이터가 다각적이고 누적적으로 저장분석되고, 다양한 학습 평가 콘텐츠 및 음성, 

영상 파일 등의 교환 및 피드백을 위한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성취도 평가가 

혁신을 이루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수능 영어 읽기 평가 역시 교육 과정의 연장선 

상에서 진정한 의미의 총체적인 영어 능숙도 절대 평가, 나아가서 국가적 영어 인증 

도구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산출 중심 교육과정(Type A, synthetic syllabus)를 버리고, 과정 중심 

교육과정(Type B, analytic syllabus)로의 전환이 필요하다(White, 1988; Yalden, 1987).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술의 분리 교육과, 습득할 지식에 

초점을 두는 의미-기능 교육과정(notional-functional syllabus)은 변화된 사회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앞서 2 장에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언어는 더 이상 4 개의 

기술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 해졌으며, 그 비중도 균일하지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지식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즉 교육체계의 

중심이‘학습내용’에서 ‘학습자’로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의미-기능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조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의 영어교육도 학습자의 문제 해결 역량과 인지 과정이 

강조되는 과업기반교육과정(task-based syllabus, type B)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Long & Crookes, 1992, 1993). 국가 교육과정의 큰 틀 아래의 교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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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점이 상반된 교수 요목을 계속 고수해서는 영어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역량(competency)의 영어교육적 개념과 구인을 

정교하게 정의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Lee, 2020). 예를 들어 학습자의 영어 역량을 

구두 의사소통능력과 뉴 리터러시의 결합으로 볼 것인지 혹은 언어 기술(skills)과 

언어 지식(knowledge) 및 태도로 규정할 것인지, 또한 창의적 사고, 학습관리 역량 등 

나머지 핵심역량은 영어교과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이 교육계와 학계의 

최우선 어젠다로 활발하게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제언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가능성에 주로 기초하고 있어, 예측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미래사회에 대한 개혁과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영어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도전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호이해, 설득, 신뢰,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프로세스이다. 참여자의 합의와 상호 이해없이 개혁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다행히 코로나가 이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모처럼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변화를 위한 추진력과 신뢰는 바로 

연구결과의 공유와 축적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과학적인 증거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설득은 영어교육연구가인 우리의 몫이며, 위기에 봉착한 영어교육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영어교육자는 좀 더 현장 중심적, 현상학적인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시대에 부합하고 정책에 반영할 만한 대규모의 

거시적 공동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의 교수법 효과성 검증이나 우리의 

현실과 연관성이 적은 개별 연구만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학문적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 교육학(Critical pedagogy), 실행 

연구(action research), 현장 참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상학 

연구(phenomenology), 정책 연구의 기반이 될 전국 단위 조사연구 등으로 신뢰할 

만한 참고 자료를 제시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학교, 학회, 영어교육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상 되어야 한다.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어수업평가 모형을 구상하기 위한 연구 결과물, 데이터,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영어교육 학회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영어교육 정책 연구 지원, 영어교육 혁신 사업 

발굴 및 공동 연구 주도, 연구결과를 통한 실질적인 현장 적용 개선 노력, 학술 공동체 

활성화(학회 연합) 등 회원들의 공통의 어젠다 발굴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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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영어교육이자, 영어교육연구자의 생각의 전환과 각성이 필요하다. 

영어교육을 변화시킬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의 답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올바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사람은 오로지 우리 영어교육자이며,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우리사회의 인정을 받는 만큼 한국의 

영어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주도성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Applicable levels: Elementary,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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